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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병사의 이유 있는 변명]
위장 훈련 도중 나무 줄기로 위장해 있던 사병 

하나가 갑작스럽게 움직이다가 장교에게 들키고 

말았다.

훈련 담당 장교가 소리쳤다.

“이 바보같은 놈! 네 놈 하나가 움직인 것으로 인

하여 전 부대원의 목숨이 위태로워 진다는 것을 

모르나?”

사병은 잘못을 시인하며 대답했다.

“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저도 한 마디 하게 해 주

십시오.”

“뭐야, 말해봐!”

“비둘기 떼들이 저를 목표물로 삼아 공격을 할 

때에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. 커다란 개 한 마리가 

제 바지에다 오줌을 눌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. 하

지만, 다람쥐 두 마리가 제 바지 가랑이를 타고 올

라와 그 중 큰 놈이‘우리, 하나는 지금 먹고, 다른 

하나는 겨울을 대비해서 저장해 놓자!’는 이야기

를 서로 나누는 것을 들었을 때는…… 더 이상 참

을 수가 없었습니다.”

[부러워]
화창한 가을날의 대학 캠퍼스.

두 여대생이 한가로이 진한 헤즐넛 향을 음미하

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.

여대생 1 :“난 네 가슴이 부러워.”

유머

여대생 2 :“이거 뽕이야. 난 돈 잘 쓰는 니가 부

러운데.”

여대생 1 :“카드 빚이야. 난 오히려 난 돈 많은 아

빠를 둔 니가 더 부러워.”

여대생 2 :“저기 그게…… 아빠가 아니라 남자 

친구야.”

[현대판 봉이 김선달?]
한 골동품 장수가 시골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

하게 되었다. 문간에서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

밥그릇이 아주 귀한 골동품이라 그것을 사기로 

마음먹었다. 밥그릇을 사자고 하면 팔지 않을 것 

같아 일단 개를 사자고 주인에게 흥정하니 주인이 

기꺼이 그러자고 했다. 그렇게 해서 개를 샀다. 이

제 밥그릇만 손에 넣으면 된다.

“주인장, 그 개 밥그릇까지 끼워서 삽시다.”

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,

“안 됩니다! 그 밥그릇 때문에 개를 백 마리도 더 

팔았는데요.”

[아주 특별한 대학]
1. 서울공대(서럽고 우울해서 공원에서 시간 보

내는 노인)

2. 연세대(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는 노인)

3. 고려대(고상하게 여행이나 다니는 돈 많은 

노인)

4. 건국대(건강한 몸으로 국민연금 받고 사는 

노인) 

5. 방콕대(방 안에 콕 처박혀 소일하는 노인)

6. 동경대(동네 경로당에서 시간 보내는 노인)

7. 전국대(전철과 국철로 종일 시간 보내는 노인)

[의사와 구둣방 주인]
의사가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 구둣방을 찾았다. 

구둣방 주인이 말했다.

“아, 이거 도저히 고칠 수가 없겠는데요.”

“그래요? 알았습니다.”

의사가 구두를 들고 나가려니까 구둣방 주인이 

말했다.

“200 달러입니다.”

“아니 신발을 고치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냅니

까?”

의사는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.

그러자 구둣방 주인이 대답했다.

“당신도 전에 내가 당신 병원에 갔을 때, 내 병

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면서도 진료비는 받았잖

아요!”


